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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에너지 정책목표 차이 “뚜렷”
현대연구원, 일본은 지속가능․환경보호 양립 … 한국은 연계성 미흡

전세계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유독 일본만은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20일 발표한 <일본의 에너지 혁명>에서 일본의 성과는 1970년대 2차례 오일쇼크 이후 

약 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신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둔 <선샤인 프로젝트>을, 2차 오일쇼크 이후에는 에너

지 효율성을 높이는 <문라이트 프로젝트>을 마련했고 1993년 양 프로젝트를 통합한 <뉴 선샤인 프로젝트>를 

수립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했지만 단기적이며 개별 법령간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성 제고에 맞춰져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춰 공급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연구원은 산업구조에서 일본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소재산업 중심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가공조립

형 구조로 전환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원 소비가 많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에 의존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상업화 측면에서도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을 적극 개발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대책은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연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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